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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clarify its meaning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cept 

of postpartum depression of marriage migrant women, and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method of Walker and Avant. Postpartum depression of marriage migrant 

women had decisive attributes such as ‘negative thoughts and emotions caused by lonely 

childbirth in unfamiliar countries', 'physical symptoms caused by emotional instability,’ 

‘psychological pressure caused by cultural differences', and ‘a sense of isolation caused by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with the support system'. It was confirmed that they had a 

psychological burden of parenting due to other cultures, felt alienated and isolated from 

their surroundings, and experienced mental stress caused by changes in the burden and 

role of newborn care after childbirth. Through the attributes of postpartum depression 

of marriage migrant women derived from this study, basic data were presented for the 

development of terms in the field of maternal health in the community, and it was found 

that marriage migrant women need to understand their lives about postpartum depression. 

In addition, it is significant that it can be used to establish policies for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maternal health in the community as well as for marriage migrant women 

who have difficulty expressing their fee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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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인

구 약 5,200만 명 중 체류 외국인은 약 259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4.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

별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67,643명, 2021년 168,711명, 2024년 176,971명으로 

보고되며 결혼이민자 176,971명 중 여성이 142,116명(80.3%), 남성은 34,855명(19.7%)으로 결혼이

민자의 대다수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이민

자 증가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데 여성 결혼이민의 유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이안나·강영신, 2020). 

결혼이주여성은 이주와 동시에 바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며 이주 후 평균 1년 3개월 만에 첫 자

녀를 출산한다(김순옥 외, 2016). 이들은 잇따라 육아와 타문화 적응이라는 이중고를 겪고(배타마

라, 2021) 아내와 며느리 역할까지 감당하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을 갖는다. 이러한 

다양한 부담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은 정서적 스트레스나 우울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양옥

경· 김연수, 2007). 이는 자존감 상실로 이어져 결혼생활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

(강현준· 박천만, 2019).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서 임신, 출산, 육아를 경험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과 스트레스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 나아가 우리 사회에도 직접적 및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사회를 맞이한 우리 사회의 보건 문제로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조원섭·유

승현, 2017). 

한편, 산후우울은 출산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정서장애이며, 가벼운 산후우울(postpartum blues)

에서 산후우울증(postpartum depression), 산후정신병(Postpartum psychosis), 그리고 조현병으

로도 나타날 수 있다. 산후우울증은 대개 발병 3~6개월 후면 호전되나 약 30.6%에서 2년 넘게 지

속된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적절히 예방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

(Horowitz et al, 2010). 이에 비교적 경한 산후우울감이라 할지라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관리

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은 신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우는 자

들과 함께 울라."며,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신다. 크리스천들은 문화

적 배경에 관계없이 이웃의 고통을 이해하고 돕는 책임이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언어와 문화적 장

벽으로 고립될 수 있어, 교회와 크리스천 공동체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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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에 대한 1990년대 연구 결과들을 메타 분석한 Beck(2001)에 따르면, 산전 우울, 자아존

중감,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산전 불안, 생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 관계, 과거의 우울 

경험, 영아 기질, 어머니의 우울감, 결혼 상태, 사회경제적 요인, 원하지 않았거나 계획하지 않은 임

신 등이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 한국에서 이루어진 Park외의 연구(2004)에서는 양육 스트

레스와 가족지지가 산후우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Yeo(2006)에 따르면 배

우자 지지, 모성자존감, 결혼적응도 등이 출산 6개월 후의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 

중 산후우울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은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성 건강관리 및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 (2011)의 개념분석 방법

을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대한 개념과 속성을 파악하고 정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개념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지역사회 모성건강분야의 실무와 연구수행 및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수립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산후우울의 개념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Walker와 Avant(2011)의 개념분석 방법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관

한 결정적 속성을 규명하고 그 의미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모성건강 

및 상담분야 등의 진단과 실무 및 용어 개발을 비롯해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인 지역사회로의 통

합된 산후우울에 필요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문헌연구와 분석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의 활용을 확인한다.

2)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의 결정적 속성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모델사례를 기술한다. 

3)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대한 선행요건과 결과를 규명한다.

4)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대한 경험적 준거의 진술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 개념의 속성이 

   실제적 유형으로 존재하는지 인증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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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문헌과 선행연구 조사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 개념 분석을 

위해 Walker와 Avant(2011)의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그 개념이 가진 속성을 규명하고자 수행된 개

념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 방법은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실재를 대변할 수 있는 설

명을 제공해 주며 현존하는 개념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이론적 정의 규명에 도움이 되어(Walker 

& Avant, 2011) 실무적 진단과 이론의 개발, 정책 수립의 개념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에 본 연구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문헌조사 범위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표된 한국의 ‘결혼이주

여성’ 또는 ‘다문화가정’과 ‘산후우울’에 관한 사전적 정의, 이론적 정의 및 선행 연구들이다. 인터넷 

베이스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4u.net)을 활용해서 검색된 학회지 게재 논문 및 학위논문

들을 분석에 이용하고 CINAHL과 PubMed에서 제공하는 DB를 이용하여 검색된 문헌들을 고찰하

여 연구에 이용 하였다. 검색된 문헌들 중 연구가 한국어와 영어 외의 언어로 쓰였거나 원문이 검색

되지 않는 출판물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산후우울을 주제로 하더라도 한국여성을 대상

으로 한 연구를 비롯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산전 우울 등을 다룬 연구 등 주제와 관

련성이 낮거나 특정 주제를 다룬 논문은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문헌은 한국

의 학위논문 4편, 학술지 논문 1편, 한국을 제외한 외국 논문 6편이 선정되었다(Figure 1).

RISS, DBpia, CINAHL, PubMed
학술지, 학위논문 검색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과 
‘산후우울’, ‘Marriage Immigrant Women’, ‘Postpartum 
Depression’ 검색을 실시

n=학술지 94편 학위논문 104편을 
1차 자료로 검색

1차 준거적용: 영어나 한국어 이외의 언어 및 원문이 접근되지 
않은 연구 제외

n=학술지 84편 학위논문 99편 
선정

2차 준거적용: 주제와 관련성이 낮은 연구 제외 n=학술지 11편 학위논문 5편 선정

3차 준거적용: 중복게재, 학술대회 초록, 특정 주제를 다룬 
논문 제외

n=학술지 7편 학위논문 4편 선정

Figure 1.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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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념분석 과정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의 개념적 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념과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 문헌

에서 나타나는 개념의 특징들을 분류하고 확인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개념 선정

    · 개념분석을 하는 목적 결정

    ·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의 개념사용을 확인

    · 개념에 대한 결정적 속성의 추출

    · 개념의 모델사례, 반대사례, 유사사례, 연관사례를 제시

    · 개념의 선행요건과 결과를 규명

    · 경험적 준거 결정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론 및 개념 분석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2명의 연구원이 자

료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자료 내에서의 맥락적 의미, 개념의 의미와 속성, 활용 등에 대해 논의하

고 분석하며 의미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대한 주제어를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산후우울’, 

‘Marriage Immigrant Women’, ‘Postpartum Depression’으로 선정하여 검색하였다. 그 다음으

로 개념 분석을 시도하는 목적에 대해 다시 떠올려 보고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이라는 개념이 여

러 사회문제와 연관되어 주목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그 의미가 희석되거나 다양하고 불분명한 

정의적 속성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그 후 선정된 개념의 사용을 확인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문헌을 검토하

여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대한 속성을 추출할 수 없는 것들은 분석 자료에서 제외한 후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다음 단계로 최종 선정된 자료들의 내용을 연구자들이 검토한 후 각 분야

별로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의 속성을 분석하고 그 속성을 기반으로 개념을 명확히 사용할 수 있

도록 개념의 필수 양상을 이해시키며, 유사한 개념사용과 혼돈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델, 반

대, 경계,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였다(Walker & Avant, 2011). 또한 선정된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결

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관한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규명하고 경험적 준거를 확인한 후 정의

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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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연구는 Walker와 Avant(2011)가 제시한 것과 같이 대상개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편견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대한 개념 사용 확인

  

1) 사전적 정의

결혼이주여성의 개념의 구성 단어인 ‘결혼’ ‘이주’ ‘여성’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결혼(結

婚, marriage)’은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음을 뜻하고 ‘이주(移住, Immigration)’는 본래 살

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거처를 옮김, 개인이나 종족, 민족 따위의 집단이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 다

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정착함을 뜻하며 ‘여성(女性, woman)’은 성(性)의 측면에서 여자를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복합적인 단어로 세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을 조합해 보면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어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정착한 여성’으

로 정의할 수 있었다. ‘결혼이주여성(結婚移住女性, Marriage Immigrant Women)’은 우리말샘에 

따르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여 본래 살던 국가를 떠나 한국에 정착한 여성’으로 정의되고 있다

(국립국어원, 2024).

산후우울의 개념의 구성 단어인 ‘산후’와 ‘우울’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산후(産後, 

Postpartum),’ 아이를 낳은 뒤를 뜻하며 ‘우울(憂鬱, Depression)’은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

가 없음, 반성과 공상이 따르는 가벼운 슬픔으로 정의되어 있다(국립국어원, 2024). ‘산후우울(産後

憂鬱, Postpartum Depression)’은 복합적인 단어로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을 조합해 보면 ‘아이

를 낳은 뒤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음, 반성과 공상이 따르는 가벼운 슬픔’이라 정의할 수 

있었다. ‘산후우울(産後憂鬱, Postpartum Depression)’은 우리말샘에 따르면 산후 3~6일 이내 흔

히 일어날 수 있는 비교적 가볍고 일시적인 우울증상으로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쉽게 슬퍼하며 눈

물을 흘리는 양상을 보이며 여성의 85%가 경험한다고 하였다.

2) 타 학문에서의 개념 사용

산후우울 대한 사용 범위는 여러 영역에서 그 의미를 정의하고, 그 의미를 이용하여 현상을 설명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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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관점에서는 산후우울은 단순한 질환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일반적으로 

산후 우울증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기분 장애로 정의되지만, 성경에서는 이

러한 감정 상태를 보다 깊이 있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레미야 4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결과로 나타나는 고통과 심판을 다루며, 이는 인간의 악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

명하고 예레미야의 슬픔은 멸망하는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산후우울의 증상과 유사한 감정을 

겪지만, 이는 죄악의 결과나 긍휼의 마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요게벳이 모세를 낳으며 겪었

던 고통(출애굽기 2:1-10)은 결국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적 관점에

서 산후우울은 개인의 죄악의 결과, 긍휼에서 비롯된 마음의 상태,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감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질병이 아닌 복의 과정으로 여겨져야 한다(홍석현, 2007).

사회학에서 출산 후 발생하는 산후우울은 산후우울감(postpartum blues)과 산후우울증

(postpartum depression)으로 구분되며 산후우울감은 산후 우울증에 가장 약한 형태로 약 85%의 

산모가 경험하는데 특히 경산모에 비해 초산모가 더욱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Newport et al, 

2002). 산후우울감은 대체로 분만 2~4일 내에 시작되어 4일째에 최고조에 다다르고, 10일이 지난 

후 나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산후 우울증(postpartum depression)은 출산 후 4주 이내에 심해지는 

우울감과 관련된 증상으로, 정서적 기분 변화부터 심각한 정신적 장애인 근심, 침울함, 실패감, 무력

감 및 무가치감 등을 포함한다. 산후 우울감과는 달리,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할 경우 영아 살해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이나 심한 불안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을 필요로 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다. 산후 기간(postnatal period) 또는 산욕기(puerperium)는 일반적으로 분

만 후 6주간으로 정의되며, 이 시기는 여성이 임신 및 분만으로 변화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이다(이소영 외 2015). 따라서 산후우울을 경험하는 기간은 최소 출

산 후 6주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역학적 관점에서 산후우울증은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지며(Wisner·Piontek, 2002),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우울장애로 정의되기도 한다(Fortyet al. 

2006). 최근 전문가들은 산후우울증을 출산 후 1년 이내에 나타나는 우울장애로 정의하며(Stuart-

Parrigon·Stuart, 2014),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산후 1년 동안의 산모를 대상으로 예방 및 치료 개입

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산후우울증의 발생 기간이 출산 후 12개월(박영주 외, 2004)에

서 24개월(안영미·김정현, 2003)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의학에서 산후우울은 출산 이후에 우울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산후우울감(postpartum 

blues), 산후우울증(postpartum depression), 산후정신병(postpartum psychosis)으로 분류된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 (DSM-5)에서 산후우울(Postpartum Depression, PPD)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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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장애(Depressive Disorders)의 하위범주인 명시되지 않은 우울장애(Unspecified Depressive 

Disorders)에 포함되는 ‘주산기 발병 동반 명시자’로 구별하였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산후우울감은 40～80%의 산모가 경험하는 흔하고 경미하고 일시적인 기분

장애로 산후우울의 가장 약한 형태이다(Buttner et al, 2012). 일반적으로 분만 후 2~5일 내에 시작

될 수 있으며 보통 10～14일 이내에 자연적으로 호전되어 산모의 역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산후우울증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Newport et al, 

2002).

3) 간호문헌에서의 개념 사용

간호학에서 산후우울은 출산 후 어머니가 경험할 수 있는 감정 변화로, 가벼운 기분 변화부터 심

각한 근심, 침울함, 실패감, 무력감 및 무가치감까지 포함된다(Cox et al, 1987). 이는 산욕기 여성과 

그 가족에게 중요한 건강 문제로 여겨지며(김윤미·안숙희, 2015), 여러 변수에 따라 산후 우울감, 산

후 우울증, 산후 정신병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산후우울감은 대다수의 산모(50∼

70%)가 경험하는 우울한 기분으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로 간주한다. 산후우울증은 중증도에

서 심각한 정도까지 이르며, 산모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후 정

신병은 우울, 망상, 그리고 아기나 자신에게 해를 가하려는 생각을 특징으로 하며, 자살이나 아기를 

해치려는 생각을 가진 산모는 이러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

다(여성건강간호교과연구회편, 2016).

문헌고찰 결과 산후우울은 종교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조명되었고, 출산 이후 산모가 신체

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차원에서 경험되며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산후우울에 관해 질병이 아닌 산후우울을 겪는 산모에게 중점을 두면서 전인적인 접근이 필요한 요

소임을 드러내고 가벼운 기분 변화부터 심각한 정신적 장애인 근심, 침울함, 실패감, 무력감 및 무가

치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서, 신체적 증상, 사회적 고립감, 부정적 사고를 내포하여 전체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4) 결혼이주여성 관련 연구에서의 개념 사용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관한 연구(최은영 외 2011)에서는 베트남 여성과 한국 여성의 

인구학적 및 산과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산후우울 비교 시 동거가족 형태만이 유의

한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 여성은 시부모와의 거주 및 언어 소통 문제로 우울이 유발될 수 

있다. 산후우울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결혼형태, 남편과의 관계, 임신 중 정서 상태 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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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의 한국어 능력이나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국여성은 산후우울 도

구인 EPDS(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의 특정 문항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반

면 베트남 여성은 정서적 슬픔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 여성과 베트남 여성 모두 전

반적으로 산후우울의 발생률이 높았으며 산후우울을 겪는 여성의 30% 이상이 중등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보였다. 연구에서는 임신 중 정서 상태가 산후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출산 후 6개월 이하의 베트남 여성이 한국 여성보다 우울 경향이 높았다(최은영 외, 2011).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 초기 차별과 혼란을 겪으며 이방인으로서 소외를 느끼고 경제적 안정과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했다. 남편과 시부모의 일방

적인 의사결정 속에서 무시당하기도 하고 이웃으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불안정이 결혼이주여성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하였다(임현숙, 

2011).

2.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대한 잠정적 기준 목록과 속성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 개념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잠정적 

기준 목록과 속성이 확인되었다.

1)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대한 잠정적 기준 목록

(1) 출산으로 인해 침울함과 슬픔을 경험하는 것이다(최은영 외, 2011 ; 오애영, 2011 ; 차효성, 

2019).

(2) 낯선 타국에서 외로운 출산 후 막막하고 불안을 경험하는 것이다(최은영 외, 2011 ; 오애영, 

2011; 차효성, 2019).

(3) 감정적 변화와 더불어 입맛이 없고 피로하며 불면을 경험하는 것이다(오애영, 2011 ; 차효성, 

2019 ; Chen, Chien, 2020).

(4) 다른 문화로 인해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다(최은영 외, 2011 ; 오애영, 2011 

; 차효성, 2019 ; Chen et al, 2022).

(5)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주변으로부터 소외감과 고립감을 경험하는 것이다(오애영, 2011 ; 이

원심, 2013 ; 차효성, 2019 ; Chen et al, 2022 ; Chen et al, 2016).

(6) 출산 후 아기 돌봄의 부담과 역할변화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이다(오애영, 

2011 ; 이원심, 2013 ; 차효성, 2019 ; Thu,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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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 개념의 결정적 속성 확인

Walker와 Avant(2011)에 따르면 속성을 정의하는 것은 개념을 설명할 때 자주 드러나는 현상과 

특징이며 이것은 타 개념과 구분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이 어떻게 활

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문헌을 고찰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은 낯선 타국에서 외로운 출산

으로 인해 침울함과 슬픔, 막막함과 불안을 경험하며 감정적인 변화와 더불어 입맛이 없고 피로하

며 불면 등 다양한 신체적인 증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문화로 인해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며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주변으로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며 출산 후 신생아 돌

봄의 부담과 역할변화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파악된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대한 속성은 다음과 같다. 

(1) 낯선 타국에서 외로운 출산으로 인한 부정적 사고와 감정 (잠정적 기준목록 (1), (2)) 

(2)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 (잠정적 기준목록 (1), (2), (3), (4))

(3)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심리적 중압감 (잠정적 기준목록 (2), (4), (6))

(4) 지지체계와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고립감 (잠정적 기준목록 (2), (5), (6))

3. 개념의 사례 개발

1) 모델 사례(Model Case)

모델 사례란 개념의 주요 속성들을 모두 포함하는 사례를 말하며, 그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Walker & Avant, 2011). 다음은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관한 중요한 4가지 속성 낯선 타국에서 외로운 출산으로 인한 부정적 사고와 감정, 정서적 불안정

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심리적 중압감, 지지체계와의 소통의 어려움

으로 나타나는 고립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의 모델 사례이다. 

A씨는 20대 초반 베트남 여성으로 1년 전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이주했다. 한국 생활과 

문화에 적응하기에 전에 임신하게 되었고, 출산 시 친정어머니는 외국에 계셔서 도움을 받을 수 없

는 상황이었다. 남편이 있었지만, 친정가족의 지원과 도움 없이 혼자서 출산을 맞이해야 했다. 아이 

출산 후 A씨는 친정엄마를 보고 싶지만 만날 수 없고 슬픔과 무기력함을 느끼며, 종종 멍하니 눈물

을 흘리곤 했다(낯선 타국에서 외로운 출산으로 인한 부정적 사고와 감정). 그녀는 나아가 수면장애

와 식욕이 감소되어 잘 먹지 못하며 피로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아이의 건강을 돌

보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꼈다(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 A씨는 베트남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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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간절히 먹고 싶었지만, 필요한 식재료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먹지 못했다. 족발과 닭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이 산모와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말하며 매일 미역국을 끓여

주셨다. 그러나 A씨는 미역국을 가장 싫어해 매일 먹는 것이 마치 숙제처럼 느꼈다(문화적 차이로 

인한 심리적 중압감). A씨는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

렵게 느껴졌다. 산후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들도 뒤늦게 알게 되어 신청하고자 했으나 베트남

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다 결국 남편이 신청하게 되었다(지지체계와의 소통의 어

려움으로 나타나는 고립감).

2) 반대 사례(Contrary Case)

반대 사례는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 개념이 아닌 것에 대한 분명한 예시이며 개념의 결정적 속

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례이다(Walker & Avant, 2011).

B씨는 25세 중국 여성으로 2년 전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정착했다. 그녀는 한국드라마를 

보며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접했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였다. 

출산을 앞두고 B씨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남편과 시댁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또

한, 출산 예정일에 맞춰 친정어머니도 한국으로 들어와 B씨와 함께할 준비를 하였다. 출산 당일, B

씨는 병원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를 낳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

를 유지했다. 이러한 지지 덕분에 B씨는 출산 후에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자신의 감정

과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었다. 산후 회복 과정에서도 B씨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남편이 집

안일을 전반적으로 다하며 아이도 돌보았다. B씨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 미역국을 즐기며, 이 음식

이 자신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또한 그녀의 친정어머니가 만들어주는 다양한 중국 음식

도 먹으며 행복하게 몸과 마음을 회복하였다. B씨는 시댁 식구의 영향으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국어를 잘 배우고, 교회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다른 성도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소통 덕분에 그녀는 지역사회에서의 지지체계를 확립하였고, 친구와 이웃들이 자주 

찾아와 아이를 보살펴주기도 했다.

이 사례에서 B씨는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출산을 하여 낯선 타국에서 외로운 출산으로 인

한 부정적 사고와 감정이 없었고,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인 증상도 없었다. 문화

적 차이를 받아들이는 사고의 전환으로 인해 심리적 중압감을 느끼지 않았고 교회라는 지지체계를 

통해 한국어도 배우고 소통을 하고 있고 도움을 받았다. B씨는 가족과의 지지 속에서 긍정적인 출

산 경험을 하였고, 안정된 정서 상태를 유지하며 건강한 회복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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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 사례(Borderline Case)

경계 사례는 유사 사례라고도 불리며 개념의 결정적 속성 중 일부만 포함하고 있어 그 개념이라

고 볼 수 없는 사례이다(Walker & Avant, 2011).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이 경험하는 산후우울의 

예를 통해 모델 사례가 될 수 없는 이유를 파악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 개념을 더욱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였다. 

C씨는 34세 여성으로 최근에 출산을 하였다. 양가 가족들의 관심 속에서 C씨는 무사히 출산하였

다. C씨는 첫 출산이라 다소 두려웠지만 아이를 안고 너무 기뻤다(낯선 타국에서 외로운 출산으로 

인한 부정적 사고와 감정 부재). 하지만 시일이 지나 아이에게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되자 C씨는 자신

이 소외된 느낌을 받기 시작했고 우울감이 몰려왔다. 남편에게 짜증도 많이 나고 화를 내는 일이 잦

아지며 자신의 감정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점차 늘어가고 매일 

아이를 돌보는 것도 지쳐가며 이전에는 편하게 즐겼던 일상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무기력함을 느끼

며 이전에 없던 두통도 생겼다(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 미역국이 좋다는 것

은 알고 있으나 삼시세끼 먹기엔 너무 부담으로 느껴져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다. C씨가 무엇보다 

힘든 것은 주일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 묵상이나 기도와 같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

황이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죄책감이 커졌다(지지체계와

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고립감). 

4) 관련 사례(Related Case) 

관련 사례는 연관사례로 불리기도 하며 분석 대상이 되는 개념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고 유사하게 

보이나 중요한 속성이 포함되지 않고 그 의미가 다른 사례이다(Walker & Avant, 2011).

D씨는 28세의 필리핀 여성으로, 1년 전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이주하였다. D씨는 출산을 

앞두고 기대와 설렘을 느꼈고, 친정 부모님 부재 속에서도 남편과 시어머니의 지원을 받아 무사히 

아기를 낳았다. 출산 후 초기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이 컸고, 아이를 돌보는 일도 즐거운 경험이

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D씨는 아이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였다. 남편이 

바쁘게 일하는 동안 홀로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D씨는 점차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분이 가라앉고 피로가 쌓이면서 짜증이 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D씨는 자신의 

감정을 친구들과 나누기보다는 혼자 해결하려 하였다. 출산 후 D씨는 좋아하는 필리핀 음식이 그리

웠다. 시어머니가 준비해주는 한국 음식을 먹는 데 부담을 느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문화적 차이

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전통적인 한국 회복식인 미역국에 대한 압박감도 느꼈다.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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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감정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D씨는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남편과의 관계도 원활하였다. 그러나 출산 후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약해지면서 조금씩 고립감을 느

끼게 되었다. 이처럼 D씨는 산후우울의 증상을 경험하였으나, 고립감이 깊지 않고 가족의 지지 덕

분에 심각한 감정적 불안정에 빠지지는 않았다.

이 사례에서 D씨는 출산 당시 친정 부모님의 부재로 인해 낯선 타국에서 외로운 출산을 경험하였

으나 남편과 시어머니의 지원 덕분에 부정적 사고와 감정은 겪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아이의 양육

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이고 홀로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립감과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

했다. 또한 산후조리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 음식을 먹는 데 압박감도 느끼기도 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D씨는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약해져 고립감

을 다소 느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지지 덕분에 긍정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에

서 D씨의 사례는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과는 일부만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경험의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과는 차이가 있는 관련 사례로 볼 수 있다.

4.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

선행요인은 개념의 발생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일들을 말하며, 결과는 그 개념의 결과로 발생

하는 일이나 사건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것은 그 개념의 속성

을 더욱 명확하게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 문헌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의 선행요인은 출산 후 여성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낯선 타국에서의 출산과 문화적 차이,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 역할변화에 대한 중압감, 가족 간의 갈등으로 나타났다(최은영 외, 2011 ; 

오애영, 2011 ; 차효성, 2019). 그리고 결과는 산후우울이 높아지면 증상악화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가능성 및 신체건강문제 발현, 아기와의 정서적 유대감 감소로 모성애의 저하, 아기의 정서적 및 인

지 발달에 부정적 영향, 가족 내 갈등으로 가족해체위기, 주변과의 소통부재로 사회적 고립이 있다

(오애영, 2011 ; 이원심, 2013 ; 차효성, 2019 ; Chen et al, 2022 ; Chen et al, 2016 ; Thu, 2021). 따

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한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의 선행요인과 결과는 다음과 같

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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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요인 속성 결과

• 출산 후 여성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 낯선 타국에서의 출산과 
문화적 차이

•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 

역할변화에 대한 중압감
 
• 가족 간의 갈등

• 낯선 타국에서 외로운 
출산으로 인한 부정적 
사고와 감정 

•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

•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심리적 

중압감 

• 지지체계와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고립감

• 증상 악화로 정신질환 발생 
가능성 및 신체 건강문제 
발현

• 아기와의 정서적 유대감 
감소로 모성애의 저하

• 아기의 정서적 및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

• 가족 내 갈등으로 
가족해체위기

• 주변과의 소통 부재로 
사회적 고립

Figure 2. The antecedents, attributes, and consequences of Postpartum Depression in   

    	   Marriage Immigrant Women

5. 경험적 준거 확인

개념분석의 마지막 단계인 경험적 준거는 Walker와 Avant(2011)가 제시한 개념의 속성이 실제

적 유형으로서 존재하는지를 인증해 보여주는 개념분석의 최종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낯

선 타국에서 외로운 출산으로 인한 부정적 사고와 감정’,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심리적 중압감’, ‘지지체계와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고립감’의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 속성으로 도출되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산후우울에 대한 개념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

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은 ‘낯선 타국에서 외로운 출산으로 인한 부정적 사고와 감정’, ‘정서적 불안

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심리적 중압감’, ‘지지체계와의 소통의 어

려움으로 나타나는 고립감’을 속성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은 결혼 후 첫 

임신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6.6개월로(Jeong et al, 2009)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임신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특히 대부분이 첫 임신인 만큼 출산과정에 대한 이해와 자가간호능력이 부족



932024. 12 93

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통합적 연구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 개념분석

하여 출산 후 한국인 여성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최은영 외, 2011). 출산 후 

건강관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아기 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가족

의 무관심, 경제적 문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이며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과 관련된 요인

으로 작용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은 이들의 정신 건강을 저하시켜 우울감과 불안감을 증가

시키고, 이는 자아존중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아기와의 관

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정서적 고통은 가족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

로 가족의 전반적인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결혼이

주여성들은 도움을 받을 기회를 잃고, 이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지원을 요청하기가 어

려워지기 때문에, 산후우울은 이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의 증상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신전

문가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환경을 조성하

며 임신과 출산, 나아가 아기 양육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언어교육을 제공하여 산후 우울감을 겪는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위축을 감소시

키며 지역사회와 가족들의 지지를 통해 고립감을 줄이는 노력을 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이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개념분석의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의 첫 번째 속성은 ‘낯선 타국에서 외로운 출산으로 인

한 부정적 사고와 감정’이다.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가족이나 이

웃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첫 출산을 맞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은 출산 시 친정어

머니나 가족 또는 전문 산후도우미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반면, 결혼이주여성들은 산후조

리와 출산한 아기 양육을 도와줄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게다가 경제적 및 기타 이유로 고국의 가족 

방문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오애영, 2011) 이로 인한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러

한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은 기본적인 우울감에 더해 타국에서의 출산으로 인한 외로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의 두 번째 속성은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이

다. 산후우울은 뚜렷한 이유 없이 기분이 침체되고 자꾸만 울고 싶어지며 실제도 울기도 하며, 불안

하고 허전하며 슬프고 안절부절못하고 집중이 잘 안되며 배우자에게 적대감을 갖는 부정적인 감정

뿐 아니라 나아가 불면증과 피로감 겪고 식욕이 떨어지기도 한다(최은영 외, 2011). 개인의 희망이

나 요구보다 가족이나 사회에 기능에 중점을 둔 문화를 가진 베트남인의 경우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 감정표현이 금기시 된다(Tran et al, 2011). 그로 인해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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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심리적 증상을 표현하기 보다는 오심, 두통, 불면 등의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차효성, 2019).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의 세 번째 속성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심리적 중압감’이다. 임신과 출

산은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이자 사건이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 결

혼이주여성들은 여러 갈등과 어려움에 직면한다. 특히 임신과 출산, 산후 문화는 한국의 전통과 깊

은 관련이 있어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에서 알던 지식과 다른 경험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남부현·오정아, 2013). 설동훈 외(2006)는 결혼이주여성이 임신 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본국 음식

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크다고 하였다. 이처럼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신체의 변화는 물론 출

산과 산욕의 고통 속에서 육아를 병행해야 하며 익숙한 본국의 음식과 친정 가족의 지원이 결여된 

상황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 시켜 우울감이 심화 될 수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출산 후 시댁 가족들이 아기를 돌보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가 갈등을 초래해 스트

레스를 받을 수 있다(차효성, 2019).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의 마지막 속성은 ‘지지체계와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고립감’

이다. 최은영 외의 연구(2011)에서 산후우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 중 하나는 동거가족의 형태

였다. 이는 베트남 여성들이 시댁 가족과 함께 살면서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은 상태로 문화적 차

이로 인해 가족관계 형성이 우울의 한 원인인 것을 알 수 있다. 함께 거주하면서 가족들로부터 초기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상대도 없고 고국의 가족

에게는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으로 여겨져 소통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오애영, 2011). 언어적 의사소통 장벽은 소통에서 오해와 갈등, 어색함을 초래하여 

결국 마음과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 결혼이주여성이 출산 전후 의료

기관을 이용할 때와 지역사회 서비스를 요청할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데, 이

는 결혼이주여성이 임신, 출산, 자녀의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에 제한적이며 이들의 여성건

강 및 건강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통한 마리아의 출산 경험은 결혼이주여성의 출산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누가복음 1장 26-38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아들을 잉태할 소식을 전할 때 마

리아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주며 자신이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한다는 사실을 받아드리기 어려

웠을 것이다. 또한 요셉과의 관계에도 갈등이 있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비밀리에 그녀를 

버리려 하였으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마리아를 아내로 맞으라 하였고(마태복음 1:18-25) 그 과정

에서 마리아는 사회의 시선과 비난을 두려워했고 그로 인한 심리적 압박도 많이 느꼈을 것이다. 누

가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이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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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으로 모든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떠났다. 누가복음 2장 

7절 ‘그녀가 첫 아들을 낳아 싸서 구유에 놓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라는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태어난 환경은 평범하지 않았고 여관에 자리 없어 말구유에 놓였다는 점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상징한다. 결혼이주여성도 낯선 환경에서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게 되면 이로 인한 심리적

인 압박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더욱이 지원체계가 부족한 경우 자신의 겪는 감정이나 상황을 이

해받지 못하는 고립감 역시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의 출생이 소외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듯 결혼이

주여성들도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출산 후 어려움을 겪고 산후우울을 겪을 수 있다. 마리

아처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서로 연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성경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

다(시편 127:3).”라고 말씀하고 있다. 해산의 고통을 겪은 이후 자녀가 출산하여 이는 하나님이 주시

는 축복의 통로이다. 해산의 고통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복이며, 상급이며 이

러한 성경적 사고방식은 마음의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결혼

이주여성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 공동체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해 영적 위

로를 전하며, 필요한 자원과 한국어 교육, 문화 적응을 돕는 등의 사회적 지원을 통해 중요한 영적, 

사회적, 정서적 지지망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산후우울을 이해하고 

이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며 출산의 기쁨과 자녀의 축복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좀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관을 통한 직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산후우울의 개념과 속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은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모성건강분야의 실무와 연구수행 등에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2011)의 개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

에 대한 개념과 속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정의를 규명하며 결정적 속성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이를 통해 본연의 의미가 희석된 용어들의 명료화를 도와 관련 분야의 진단과 실무 및 지역사

회 모성건강 분야의 용어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대해 그들의 삶

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이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산후우울에 대한 보다 섬세한 이해를 도모하여 증상의 회복을 돕고 결혼이주여성 뿐만 아

니라 지역사회 모성건강 관리 및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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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는 산후우울 연구가 부족하여 많은 자료를 통해 분석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연

구의 제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산후우울에 대한 사회, 문화적 분위기에 따라 산후우울에 대해 

판단하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이 산후우울을 경험하게 되는 속성 또한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 개념을 다루거나 세부 속성을 다루는 연구를 

할 경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의 속성을 고려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을 대상으로 하는 산후우울의 측정 도구를 수정 및 보완의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혼이주

여성의 산후우울의 속성을 활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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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Analysis of Postpartum Depression in Marriage Immigrant Women
 

논문초록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 개념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료화하기 위해 시도 되었으며 

Walker와 Avant의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은 ‘낯
선 타국에서 외로운 출산으로 인한 부정적 사고와 감정’,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심리적 중압감’, ‘지지체계와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고립감’을 결

정적 속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은 낯선 타국에서 외로운 출산으로 

인해 침울함과 슬픔, 막막함과 불안을 경험하며 감정적인 변화와 더불어 입맛이 없고 피로하며 불면 

등 다양한 신체적인 증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문화로 인해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며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주변으로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며 출산 후 신생아 돌봄의 부담과 

역할변화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혼이주여성

의 산후우울의 속성을 통해 지역사회 모성건강분야의 용어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결혼이주여

성의 산후우울에 대해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의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마리아처럼 자신의 감

정을 표현하기 어려운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서로 연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결혼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성건강 관리 및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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